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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회의개요

□ 회 의 명 :라틴아메리카회의

(LatinAmericanConferenceonMeasuringWell-Being

andFosteringtheProgressofSocieties)

□ 회의기간 :2011.5.11(수)~5.13(금)(*출장기간 :2011.5.10~5.16)

□ 출장지역 :멕시코 멕시코시티

□ 대표단 구성

◦ 단장 :이인실 통계청장

◦ 단원 :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,이희길 통계개발원 사무관,김수정

국제협력담당관실 주무관

□ 회의 참가규모 :59개국,국제기구,연구기관,학계 총 700여명

Ⅱ. 대표단 주요활동  

◦ 이인실 통계청장은 동 회의에서 “부산에서 델리까지(From Busan

toDelhi)”라는 주제로 기존의 GDP를 기반으로 한 웰빙과 발전의

설명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지표개발과 측정방법 도출을 위해 개최된

제3차 OECD부산 세계포럼('09.10)의 성과와 향후 제4차 델리포럼

('12.10)이 주도해야 할 방향에 관해 연설함

-델리포럼의 과제로는 1)사회발전의 정의 엄밀화 및 분석틀 정교화,

2)국가 공식통계기반의 강화,3)다양한 철학적 접근에 기반한

웰빙 종합지수화의 지속적 노력을 제시함

◦ 멕시코,브라질,칠레를 비롯한 중남미국가 통계청장들과 통계협력

방안 논의 및 우리 청의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

확대 계획을 홍보함으로써 중남미 대륙과의 통계협력 기반을 마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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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OECD 통계국장과 웰빙 측정에 관한 “세계포럼 아시아지역회의”

('11.하반기,일본)개최를 위한 우리청의 지원과 역할 및 개도국

인사초청을 위한 세계은행 기금**사용을 협의함

*아시아지역회의에서 우리 청이 “ExperienceinAsia"(제1세션)를 조직하기로

합의

**우리 청은 현재 OECD웰빙측정 글로벌 아젠다 추진을 위한 세계은행

통계역량강화 신탁기금(TrustFundforStatisticalCapacityBuilding)을 관리

중에 있음  

◦ 주멕시코 대사 면담을 통해 한층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

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

통계청의 역할 제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함

Ⅲ. 주요내용

◦ 라틴아메리카지역 내 사회발전 및 웰빙 측정의 현황과 측정방법에

관한 이해를 공유ㆍ확산하고,이에 대한 분석 연구를 강화하며

구체적 결과의 도출 및 프레임워크 구축을 중점 토의함

-‘삶의 질:GDP를 넘어’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은 경제성장이 곧

발전이라는 GDP중심 발전논리의 한계 인식과 진정한 발전의

의미에 대한 고찰,발전과 삶의 질,정책과 통계의 관계를 살펴

보며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과 정확한 통계 생산ㆍ활용의

긴밀한 관계를 부각시킴

-라틴아메리카의 웰빙과 발전 측정 세션에서는 사회발전을 보여

주는 기존 수치들은 피상적이며 그 사회의 웰빙을 완전히 반영

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강조하고 도시화,현대화,무역규모 증가,

GDP 증가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웰빙까지

포함하여 측정되어야 명실상부한 참 사회발전 지표로서 의미를

갖는다는 것을 확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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Ⅵ. 관찰 및 평가

◦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관심과 참여 속에 OECD가 주도하는

웰빙 측정 작업의 분석틀과 결과물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

-웰빙의 영역별 논의의 구체화 및 경험적인 측정방법으로 논의

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,

-금년 10월 OECD50주년 기념을 위해 발간될 How'sLife?보고서

내용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통계적,정치적 쟁점을 유발할 수 있음

-동 아젠다는 우리의 국가통계 발전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므로

국제적 차원의 후속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

◦ 웰빙 측정을 위한 주관적 지표의 측정 필요성 및 공식통계 영역

확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구체적인 측정방법의 제사가

요구됨

-국민을 위한 웰빙의 포괄적 설명을 위해 국가통계의 전통 영역인

객관적 지표를 보완할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부각되고

있어 문화적 차이와 해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일보시키는

노력이 필요함

◦ 기존의 GDP를 중심으로 웰빙과 사회발전을 측정하고 이해하려던

관습에서 탈피 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을 포함한 다차원적 지표

체계를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

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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